
세계관동역회 통합 이후 7년, 
길을 묻다 

세계관동역회 임원(이하 세동)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

크리스천 사회(christian society) 의 대표성에 대한 이

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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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EAKER : 양희송 (청어람ARMC 대표), 이강일 (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) 

타 기관의 단체장의 시선으로 본 세계관동역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역할을 기대
하는지 지난 1,2월호에 소개하였다. 세계관동역회 임원을 대상으로 이런 장은 지속적으
로 마련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월드뷰의 지면을 통해 담도록 하겠다. 

[1월호] 이강일 _  역사적으로 본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
전개와 추이

[2월호] 양희송 _ 기독생태계 지형의 변화와 세계관 운동의 현재
[3월호] 대담, 묻고 답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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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

세동 두 분의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세

대의 변화,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과거 세

계관동역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선교단체 속, 세대 변화

의 전환점 이전에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좀더 해봐야 

겠습니다. 

양희송



양희송

세동 세계관의 학적 부분은 그렇습니다만, 결국엔 삶

이 아닐까 싶습니다.

양희송

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

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저 또한 그리스도인이자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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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은, 
세계관이란 용어의 전수가 아니라 

세상의 혼합주의나 이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
‘문제인식’을 지적하는 겁니다.  



※ 지면을 통해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양희송 청어람

ARMC 대표님, 이강일 IVF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님 

두 분과 참석해주신 임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. 

다음 임원대상 강좌는 4월 중에 있습니다. 

로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, 조직 자체가 긴밀하게 움직일 

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슈 대응이나 운동도 이런 조

직의 특수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. 그래도 그런 면에

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<월드뷰> 

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

세동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을 비정규직 연구자와 강사들

을 견인할 구조에 제안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. 

양희송

세동 예를 들면 젊은 3,4세대 그룹하고 우리 늙은 1,2

세대와의 대화나 느슨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

대안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

양희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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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 논문 주제: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 학술적인 논문 
○  공모 요강
- 제출기한 : 2017. 5. 30(화)까지 논문제안서 제출
- 제출자료 : 1) 연구논문 제안서 (7매 내외, 참고문헌 별도) 
      2) 이력서 (자유형식이나 단, 이메일, 손전화 필수 기재)

      * 제출시 메일 제목을 “[이름] 논문제안서 공모”로 기재
- 제출처 :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
                 e-mail : gihakyun@daum.net 
- 선정절차 :  제안서 심사 후 선정 →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
                     요청 → 논문심사 후 게재
- 선정편수 : 5편 내외 (비전임 신진학자, 대학원생 우대함)
- 발표일자 : 2017.6.20(월)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
                   (개별연락, 월드뷰 공시)

○  특전 및 의무
-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선정시와 논문 게재시 시상금 
100만원/편 지급함. (제안서 채택시 50만원, 『신앙과 
학문』 논문 게재시 50만원 지급)
- 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연
구재단 등재지 『신앙과 학문』에 게재여부 결정함.
- 선정된 논문의  『신앙과 학문』에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     
   (단, 23권 1호(18년 3월호) 발행본에 한함).
-  선정된 논문의 제안서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본회 학술등
재지인 『신앙과 학문』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
표를 전제로 함.

○  문의  세계관연구소 담당 
   (tel: 02-3272-4967, 신효영 사무국장)


